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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중립적(또는 평균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상황에서
(즉,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 조건에서는 공격행동이 유발될 수 있음) 이러한 평가를 한 사
람이 가용하지 않고 무고한 대상이 존재할 때, 이 대상의 사회적 지위와 상황의 익명성 
여부에 따라 전위된 공격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대학생 
155명이 2(평가 피드백: 중립적/부정적) × 2(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낮음/높음) × 2
(익명성: 있음/없음) 피험자 간 설계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평가 피드백은 참가자가 
실험 2주전에 제출한 에세이에 대해 같은 대학의 대학원생이 평가했다고 알려주면서 평가
점수를 평균적이거나(80점) 부정적인 점수(60점)로 거짓 피드백 해 줌으로써 조작하였
다. 그 후, 다른 주제에 대해 작성된 타인의 에세이에 대해 평가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글의 
작성자를 같은 대학의 교수 또는 학생으로 알려주어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를 높거나 낮
게 조작하였다. 익명성은 참가자가 타인의 에세이에 대한 평가 점수를 기록하는 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게 하거나 적지 않고 비밀로 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하였다. 실험 결과, 
평가 피드백과 사회적 지위 변인간의 2원 상호작용이 유의했는데 이는 참가자들이 부정적 
평가 피드백을 받았을 때에만 지위가 높은 공격대상보다 지위가 낮은 공격대상에게 더 큰 
전위된 공격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 평가 피드백과 익명성 간의 유의한 2원 
상호작용도 참가자들이 부정적 평가 피드백을 받았을 때에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
황보다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더 큰 전위된 공격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이 논의에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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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케냐의 마사이 마라 사냥금지구역에서 개코원숭이를 연구하던 동물학자는 수컷 어

른 원숭이가 더 큰 수컷 원숭이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원숭이는 더 작은 수컷을 
공격하고, 더 작은 수컷은 더 작은 암컷 어른 원숭이를 공격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런 다음 이 암컷 어른 원숭이는 청소년기의 원숭이를 공격하고, 이 청소년 원숭이는 
새끼원숭이를 공격하여, 무고한 타인에 대한 폭력의 싸이클을 보여주었다. 이 예는 원
숭이는 물론 인간에게서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 전위된 공격(displaced aggressio
n)*을 보여주고 있으며(Reijntjes, Kamphuis, Thomaes, Bushman, & Telch, 2013a, 
p. 28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공격대상(target)이 어떤 특징을 가졌을 때 전위된 
공격행동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위된 공격행동이 더 잘 나타나게 만드
는 상황적인(situational) 요인에는 어떤 변인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공격(aggression)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의도된 행동을 말한다(Bushman & 
Huesmann, 2010). 공격을 유발한 사람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공격은 직접적
(direct)이라 할 수 있고, 잘못이 없는 무고한 사람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공격
은 전위되었다(displaced)고 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전위된 공격은 도발의 원천에게 
공격하는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러한 행동이 제한될 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 한 예로 도발자로부터의 보복 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직접적 공격을 제한하게 
만든다(Marcus-Newhall, Pedersen, Carlson, & Miller, 2000). 즉, 도발자가 강하거
나 세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도발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를 주저할 수 있으며, 
그 대신에 때때로 희생양(scapegoat)으로 언급되는 무고한 대상에게 그들의 공격을 
전위시킬 수 있다.

직접적 공격에 대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전위된 공격에 대한 연구들도 공격자의 
기질적인(dispositional) 요인들, 공격대상의 특징, 상황적 요인들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공격자의 기질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
들의 목적은 주로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의 기질적, 성격적 또는 개인 내적 요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갖는 심리적 문제를 밝혀 치료적 개입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 내적 요인들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힘들고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이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긍정적
인 효과를 쉽게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한계를 가진다. 즉 많은 비용과 시간의 투자 없

* Displaced aggression은 ‘전위 공격성’으로 지칭할 수도 있지만, 개념 정의상 공격이 하나의 대상에서 다
른 대상으로 ‘전위되었다’는 수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전위된 공격’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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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 내적 요인들을 쉽게 변화시키기는 힘들다. 따라서 공격자의 기질적인 요인
들에 대한 연구는 폭력예방을 위한 대안제시를 위해 활용되기 보다는, 공격성을 설명
하는 수준에 그치기 쉬울 수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공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 또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공격을 더 잘 표출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
은 개인적인 치료적 개입에만 국한될 수 있는 폭력예방 노력으로부터 더 나아가 사회
나 학교가 폭력예방을 위해 어떠한 제도나 규칙을 만들고 정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격자의 기질적인 
요인보다는 공격성이 표출되도록 만드는 공격대상의 특징과 상황요인에 집중하여, 이
러한 요인들이 각각 그리고 상호작용하여 전위된 공격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보고자하는 공격대상의 특징 요인은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social status) 요인인데, 현대사회에서 계층 간의 갈등, 차별 등에 이러한 사회적 지
위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볼 
상황적 요인은 익명성 요인인데, 현대에 인터넷 등의 미디어가 괄목할만하게 발전함
에 따라 대인간의 상호작용이 이전보다 익명적일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어 연구의 중
요성도 증대되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939년 Dollard와 동료 연구자들(Dollard, Doob, Miller, Mowrer, & Sears, 1939)

은 좌절이 공격을 유발한다는 좌절-공격 가설을 제안하면서 공격에 대한 현대적인 
연구를 활성화시켰다. 그들은 공격의 강도와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a) 더 큰 
좌절 수준, (b) 목표에 이르려는 더 강한 기대, (c) 목표 달성에 대한 방해의 증가 등
을 제안했다. 이후에 Miller(1941)는 공격이 공격을 유발한 대상을 향해 자주 지향되
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직접 공격이 제한되고, 덜 강하고 더 가용한 대상에게 공
격이 재지향되고 전위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제한 요인들 몇 가지를 제안했다. 직
접 공격의 제한요인으로 Miller(1941)가 제시한 요인들은 (a) 도발자가 가용하지 않
은 경우(예. 도발자가 그 상황을 떠난 경우), (b) 좌절의 원천이 무형일 경우(예. 궂은 
날씨나 악취), (c) 도발자로부터 보복과 처벌이 두려운 경우(예. 도발자가 자신의 상
사이거나 세력의 다른 원천을 가진 경우) 등 이었다. 이들의 연구 이후로 전위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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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실험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어
떤 연구들(예. Mosher & Proenza, 1968; Worchel, Hardy, & Hurley, 1976)은 화난 
참가자들이 무고한 희생자에게 쉽게 공격을 전위시킨다는 것을 보인 반면, 다른 연구
자들은 화나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화난 참가자들이 새로운 대상에게 후속적인 공
격을 덜 보인다는 결과(예. Berkowitz & Knurek, 1969; White, 1979)를 보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들 간의 불일치를 반영하듯이, 공격을 다루고 있는 여러 현대적인 사회
심리학 교과서들은 전위된 공격을 개념적으로 쓸모없는 현상으로 고려하고 있고, 전
위된 공격에 대해 짧게나마 논하고 있는 교과서들조차도 전위된 공격의 실체성에 대
해 의문을 제기했다. 예를 들면, Geen(1990)은 그의 교과서에서 전위된 공격에 대해 
40 단어만을 할애했고, 이 개념을 50년 전의 좌절-공격 이론가들(Dollard 등, 1939)
과 똑같이 정의했으며 책의 용어색인에 넣지도 않았다. Berkowitz(1993)는 몇몇 실
험 증거를 제시하면서 약간 더 자세하게 언급하기는 했지만, 책의 436페이지 중 단 
두 페이지만을 전위된 공격에 할애했다. Baron과 Richardson(1994)은 전위된 공격을 
한 문장으로 정의했고 Miller(1948)의 갈등 모형의 맥락에서 전위된 공격에 대해 두 
페이지만을 할애했으며, 나중에 이에 대한 증거에 대해 2와 1/2 문장만을 할애하여 
제시하는 등 전위된 공격에 대한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위상은 높지 않았다
(Marcus-Newhall 등, 2000, p. 671에서 재인용).

이렇듯 전위된 공격에 대한 사회심리학 교과서에서의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Marcus-Newhall 등(2000)은 49개의 논문으로부터 도출된 82개 연구들을 통합 분
석하여 전위된 공격이 상당히 강한 현상(평균 효과크기 = +0.54)이며, 조절변수 분
석을 통해 (a) 참가자와 대상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이 더 부정적일수록 전위된 공격의 
강도가 더 커지고; (b) Miller(1948)의 자극일반화원리와 일치되게, 도발자와 대상이 
더 유사할수록 전위된 공격이 더 커지며; (c) 대비효과와 일치되게(Berkowitz & 
Knurek, 1969), 시초 도발의 강도가 전위된 공격의 크기와 역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미래에도 경험적인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것을 제안했
다(Marcus-Newhall 등, 2000, p. 670에서 재인용).

이후에 전위된 공격에 대한 연구는 실험연구, 상관연구, 그리고 척도개발 연구 등으
로 다각화되었는데, 실험연구들(예. Aviles, Earlywine, Pollock, Stratton, & Miller, 
2005; Bushman, Bonacci, Pedersen, Vasquez, & Miller, 2005; Reijntjes 등, 2013a, 
2013b)은 주로 참가자들을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등으로 다양화하고 여러 
조절변인을 탐색[예. 음주, 반추(rumination), 도발자 가용성, 공격자의 냉혹함(callou
sness) 수준, 공격대상의 집단소속(group membership)]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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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이르고 있고, 상관연구들의 경우에는 전위된 공격이 직장과 같은 일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Hoobler & Brass, 2006; Liu, Wang, Chang, Shi, Zhou, & Sha
o, 2015) 등과 같은 실용적인 연구문제들을 고찰해 오고 있다. 또한, Denson과 동료
연구자들(Denson, Pedersen, & Miller, 2006)은 전위된 공격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를 개발하여 전위된 공격에 대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1. 전위된 공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가. 공격 대상의 특징
전반적인 공격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격 대상의 특징 요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예. 공격대상의 얼굴 매력도(facial attractiveness)가 공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Rosen과 Underwood(2010)의 연구], 전위된 공격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공격 대상의 특징에 대한 고찰은 많지 않았다. 이렇듯 공격 대상의 특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격 대상의 집단소속이 전위된 공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Reijntjes 등(2013b)의 연구는 매우 가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eijntjes 등(2013b)은 평균 나이가 11.6세인 137명의 네덜란드인 소년 참가자들에
게 그들이 인터넷 콘테스트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그 콘테스트에 게시할 
개개인의 사진을 찍고, 자신의 취미, 자기에 대해 좋아하는 점과 싫어하는 점, 직업 
목표, 성격 특성 등에 대한 개인적인 프로파일을 작성하게 했다. 이 작성된 프로파일
에 대해 다른 학교에 다니는 같은 나이 또래의 네덜란드 소년 4명 평가한 결과를 피드
백 해 준다고 거짓으로 알려 준 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한 피드백과 중립적으로 
평가한 피드백을 조건별로 무선적으로 제공하여 피드백 변인을 조작하였다. 그 후에 
참가자들은 피드백 제공과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은 2명의 네덜란드 소년들과 2명의 
모로코 소년들에게 공격을 표출할 기회를 주었는데, 공격의 지표는 공격 연구에서 널
리 사용되어 온 점수감산 공격패러다임(point subtraction aggression paradigm; 
Cherek, 1981)을 변형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실험참가의 대
가로 4명의 소년들이 받게 되는 돈을 참가자가 자기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게 하는 방
법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상황(즉, 공격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종적으로 내집단(ingroup)인 네덜란드 소년들보다 외집단(outgroup)인 
모로코 소년들에게 전위된 공격을 더 크게 나타냈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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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결과는 집단소속이 전위된 공격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사회에서 모로코인들이 인종적 및 사회경제적 기준에
서 볼 때 소수의 지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은 네덜란드인들에 비
해 전위된 공격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위가 낮은 공격대상이 
지위가 높은 공격대상에 비해 전위된 공격의 대상으로 선택되기 쉬울 수 있고 또 더 
강한 강도의 전위된 공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해석될 수 있다.

Reijntjes 등(2013b)의 연구가 집단적인 측면에서의 지위차이(즉, 내집단 대 외집
단)가 전위된 공격에 주는 영향을 다루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 Epstein의 고전적
인 연구(Epstein, 1965)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지위(즉,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전
위된 공격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연구에서 권위주의 
성격(authoritarianism)과 공격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간의 상호작용에 집중했고, 권
위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들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더 공
격적이었던 데에 반해,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보다 지위
가 낮은 사람들에게 더 공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지위가 다른 변인
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위된 공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처럼 참가자들에게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이나 중립
적인 평가 피드백을 제공한 후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차이를 대학교에서의 교수와 
학생간의 지위 차이로 조작해 주고 이러한 지위의 차이에 따라 전위된 공격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그리고 희생양삼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예. Kessler & 
Mummendey, 2001)에서 시사되듯이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예. 부정적인 평가
를 받은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대상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대상이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고, 이러한 경향은 화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리라 예상
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 피드백과 사회적 지위의 주 효과와 상호작용효과 가설을 설정
하였다. 

가설 1. 중립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보다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에게 전위된 공격행동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공격대상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공격대상에게 전위
된 공격행동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공격대상보
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공격대상에게 전위된 공격행동을 더 크게 보이지만, 중립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은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차이에 따라 전위된 공격행
동에서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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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황적 요인들(situational factors) 
전위된 공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들에 대한 몇몇 연구들도 최근 실시된 바 

있다(예. 음주에 대한  Aviles 등(2005)의 연구와 반추에 대한 Bushman 등(2005)의 
연구). 이러한 상황적 요인들에 부가적으로, 직접 공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
된 바가 있지만 전위된 공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연구되지 못했던 
상황적 변인의 하나로 익명성(anonymity)도 또한 전위된 공격을 더 크게 만들 수 있
으리라 판단된다. 익명성이란 ‘이름을 숨기다’라는 사전적 의미로 Diener(1976)는 익
명성을 ‘개인이 보이지 않는 상태, 즉 타인에 의해서 개인의 신원이 파악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익명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할로윈데이 장난(trick or treat) 시에 분장을 한 아동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생각할수록 더 많은 양의 사탕을 가져가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고
(Diener, Beaman, Frast, & Kelem, 1976; 윤보영, 이순철, 2011, p. 322에서 재인
용), Silke(2003)가 북아일랜드의 범죄 통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면 등으
로 얼굴을 가린 범죄자들이 더 많은 폭력과 공공기물 파손 등의 범죄(vandalism)에 
관련되었고, 폭행 피해자에게 더욱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혔으며 공격 후에도 바로 
떠나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사이버 상황에서의 익명
성과 관련된 연구 중 Suler(2004)의 연구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상황이 개인
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구속감을 적게 느끼게 하며, 더욱 개방적으로 자신을 표현하
게 하며 사람들을 더욱 공격적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실제로 익명성
이 보장된 사이버 상황에서의 악성댓글이 몇몇 연예인들의 자살을 이끈 예도 존재하
며, 무차별적인 사이버공격이 가해지는 ‘신상 털기(개인정보프로파일링)’ 사례는 익
명성에 따른 공격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게 만들었다. 익명성이 보장
되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비 억제적
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좌절상황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 이렇듯 익명성과 직접적인 공격과의 인과관계를 고려할 때 익명성은 전위된 공격
에도 인과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게 시사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이러
한 인과적 관계의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익명성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주는 이러한 효과는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상황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보다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전위된 공격
행동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5.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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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전위된 공격행동을 더 크게 보이지만, 중립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은 익명성 유무에 따른 전위된 공격행동에서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와 익명성 간의 상호작용이 중립적이
거나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 각기 달리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 공격대상이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면서 
평가에 대한 익명성도 보장된다면 이 두 변인의 효과가 가산적으로 작용하여 상당히 
낮은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행동 즉 큰 전위된 공격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
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전위된 공격행동은 중립적인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
는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상황
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보다 익명성이 보장될 때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대상
에게 전위된 공격이 집중될 수 있다고 예상하며 이러한 효과는 중립적인 평가 피드백
을 받은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삼원 상호작용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상황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사회적 지위가 낮
은 공격 대상에 대한 전위된 공격행동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공격 대상에 대한 전위공
격성 보다 유의하게 높을 것이지만 이러한 효과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
는 나타나질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립적인 피드백을 받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참가자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155명의 대학생(남성 56명, 여성 99명)
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중, 조작점검 문항에서 본인이 작성한 글에 대해 실제로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지만 중립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잘못 응답했던 4명과 본인
이 평가했던 글의 작성자가 교수라고 안내받았지만 대학생으로 잘못 보고한 참가자 
1명은 실험에 임하는 태도의 성실성이 의문시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종속측정치
의 각 조건별 Z점수 분석에서 이상치(outlier)로 판단된 1명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총 6명이 분석에서 제외되어 최종 분석에는 149명의 대학생(남성 51명, 
여성 98명)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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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설계
2(평가 피드백: 중립적/부정적) × 2(공격대상의 지위: 낮음/높음) × 2(익명성: 있

음/없음) 피험자 간 설계가 사용되었으며, 각 회기 당 8명의 참가자가 함께 실험에 
참가하였다. 8개 조건에 최하 16명에서 최대 20명의 참가자가 할당되었다.

3. 실험절차
실험 2주 전에, 모집된 참가자들에게 에세이를 작성케 하여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

였다. 에세이 주제는 가족에 관한 내용으로 부모, 형제, 나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상관
이 없으며 분량은 A4용지 1쪽 이내로 하고 소속 학과와 작성자를 명시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2주 후 예정된 실험 시간에 최대 8명까지 참가자들이 도착하면 실험자는 8명의 참
가자들을  8개 실험 조건 중 하나에 무선 할당하였다. 실험실시 시에 참가자들이 서로
의 실험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8개의 책상이 서로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배치
하였다. 각 참가자의 책상 위에는 각각 3개의 봉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봉
투에는 실험 참가자 본인이 2주 전에 실제로 제출한 에세이와 이에 대한 평가점수가 
기록된 용지가 들어 있었고, 두 번째 봉투에는 실험 참가자가 평가할 타인의 에세이와 
이를 평가하여 점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평가지가 들어 있었다. 세 번째 봉투에는 조
작체크문항을 넣어 두어 참가자가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차례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
였다.

가. 평가 피드백 조작
평가 피드백 조작 방법은 참가자들이 작성한 글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피

드백을 주는 방식을 사용하여 공격성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했던 Kirkpatrick, 
Waugh, Valencia, 그리고 Webster(2002)의 방법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중립적인 
피드백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이 착석하면 실험자는 첫 번째 봉투에 들
어있는 본인의 에세이와 이에 대한 평가점수를 살펴보도록 지시했다. 참가자들이 실
제로 작성한 글의 우수성과 상관없이 참가자들을 무선적으로 중립적(평균적)이거나 
부정적인 피드백 조건에 할당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즉, 중립적 평가 피드백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지난번에 제출한 가족에 대한 에세이를 **대 대학원생이 평가한 결
과, 제출한 150여 학생의 전체 평균은 80점(B등급)이며, 당신이 받은 점수는 아래 표
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표에서 ‘80점 B등급’ 급간에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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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잘 띄는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안내문을 제시받았다(**대는 참가자가 
다니는 대학의 이름임). 부정적 피드백 조건의 참가자들은 중립적 평가 피드백 조건
과 점수만 제외하고 동일한 문장과 표를 제시받았다. 즉, 자신의 점수가 ‘60점(D등
급)’에 해당한다는 문구와 제시된 표에서 ‘60점 D등급’ 급간에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
가 되어 있는 안내문을 제시받았다. 참가자의 에세이를 평가하는 사람을 같은 대학교
에 다니는 ‘대학원생’으로 알려 준 것은 평가대상(즉, 교수 또는 대학생)과의 유사성
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나.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조작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두 번째 봉투를 열어서 타인이 작성한 

에세이를 평가하여 평가점수를 평가지에 기록하였다. 이 에세이의 주제는 참가자가 
제출했던 에세이의 주제와는 달랐고 필체가 평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이핑되어 있었다. 에세이의 제목은 ‘나를 위해 떠난 여행, 템플스테이’였고 여행과 자
기 성찰에 대한 내용이 A4 용지 한 페이지로 적혀 있었다. 예비 연구를 통해 에세이는 
실험이 진행된 대학교가 아닌 타대학교 학생 10여명에게 아무런 사전 정보도 주지 않
고 평가하게 했을 때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정도가 평가점수로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는 동일한 에세이에 대해 작성자의 사회
적 지위를 조건별로 달리 줌으로써 조작하였다. 즉,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작성자 란에 가상의 동 대학교 학생의 이름(예. **대학교 2학
년 김준범)이 적혀 있었고,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작성자 란에 가상의 동 대학교 교수의 이름(예. **대학교 교수 김준범)이 적혀 있었
다.

다. 익명성 조작
익명성도 또한 타인이 작성한 에세이를 평가할 때 조작되는데, 익명성은 타인의 에

세이에 대한 평가점수를 적는 기록지에 자신의 소속 학과와 이름을 적는지 유무로 조
작했다. 즉, 익명성 있음 조건의 참가자들은 평가지에 평가점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적
지 않았으며 실험실 중앙에 마련된 공동의 박스에 평가지를 접어 넣어 실험자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평가가 익명적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조작해 주었다. 익명성 
없음 조건에서는 에세이 평가지에 자신의 소속 학과와 이름을 적게 하여 평가지가 누
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도록 조작하였다.

타인의 에세이를 읽고 평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5분간의 시간이 주어졌고,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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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는 실험실 밖에서 대기하였다. 평가가 끝나면 실험자는 실험실로 돌아와서 세 
번째 봉투를 개봉하게 하여 조작점검문항에 반응하게 하였다. 학기 말에 있을 사후설
명 시간을 참가자들에게 안내한 후에 실험을 끝마쳤다.

4. 종속측정치 
주 종속측정치는 ‘전위된 공격의 정도’로서, 참가자가 평가대상의 에세이를 대학교

의 성적 평정 척도인 최하 55점(F학점)에서 최상 95점(A+학점) 사이의 척도 상에서 
평가한 점수를 전위된 공격의 정도로 사용하였다. 즉, 평가점수가 낮을수록 에세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이는 전위된 공격의 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Ⅲ. 결 과
1. 독립변인 조작효과

평가 피드백의 조작 효과는 자신이 작성한 에세이에 대한 평가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는지를 9점 척도로 반응하게 했던 문항(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9=매우 만족한
다)을 통해 확인되었다. 자신이 작성한 에세이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참가
자들(M=3.41, SD=1.98)이 중립적인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M=5.41, SD=1.80)
보다 유의하게 낮은 만족도를 보고하여 평가 피드백의 조작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 
주었다(t(147)=6.45, p<.001).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의 조작 효과는 자신이 평가한 에세이의 작성자가 대학 내
의 신분이나 지위로 볼 때 자신보다 낮은지 높은지의 정도를 평가하게 하여 측정하였
다(1=나보다 훨씬 낮다, 9=나보다 훨씬 높다). 공격대상의 신분이나 지위가 학생이
었던 참가자들(M=4.63, SD=1.29) 보다 교수였던 참가자들(M=7.35, SD=1.54)이 
공격대상의 신분이나 지위를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여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조작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 주었다(t(147)=11.67, p<.001).

익명성의 조작 효과는 자신이 평가대상의 에세이에 대해 부여했던 점수를 연구자 
또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평가하게 하여 측정하였다(1=전혀 
모를 것이다, 9=100% 알 것이다). 익명성이 조작된 조건의 참가자들(M=3.82, SD=
2.34)이 익명성이 조작되지 않은 조건의 참가자들(M=5.92, SD=2.26) 보다 유의하
게 익명적이라 느꼈다고 평가하여 익명성 조작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 주었다(t(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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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7, p<.001).

2. 전위된 공격행동
전위된 공격행동에 대한 분석에 앞서, 성별에 따라 전위된 공격행동에서 차이가 있

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위된 공격행동에 대한 성별의 주 효과는 물론 실
험에서 조작된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이 모두 유의하지 않아, 이후의 분석에서는 성별
을 통합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안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에세이 평가점수에 대해 2(평가 피드백: 중립적/부정
적) × 2(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낮음/높음) × 2(익명성: 있음/없음) 변량분석이 실
시되었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변량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를 가설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평가 피드백, 평가대상의 지위 및 익명성에 따른 전위된 공격행동(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가 피드백

전체중립적 부정적
익명성 익명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지위

낮음
(학생)

M
SD
n

77.89
 (7.44)

19
76.89

 (8.23)
19

63.31
 (7.09)

16
68.22

 (8.18)
18

71.97
 (9.70)

72
높음

(교수)
M
SD
n

78.11
 (9.93)

19
77.37

 (6.32)
19

69.74
 (9.61)

19
75.00

(10.86)
20

75.05
 (9.74)

77

전체
M
SD
n

78.00
 (8.65)

38
77.13

 (7.24)
38

66.80
 (9.04)

35
71.79

(10.15)
38

73.56
 (9.30)

149
* 평가 점수가 낮을수록 더 큰 전위된 공격행동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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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평가 피드백, 평가대상의 지위 및 익명성에 따른 전위된 공격행동의 삼원 변량분석 결과

* p<.05, *** p<.001

첫째, 본 연구에서 참가자의 에세이를 평가한 사람은 참가자가 다니는 대학의 익명
의 대학원생이었고, 참가자가 평가해야할 에세이를 쓴 사람은 이 익명의 대학원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격성 표출은 전위된 공격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 피드백의 주 효과가 유의했는데(F(1, 141)=35.98, p<.00
1), 이는 자신의 에세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M=69.40, SD=9.8
9)이 중립적인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M=77.57, SD=7.94)보다 공격대상의 에세이
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전위된 공격을 보임으로써, 전위공격성의 주 효과를 예상
했던 가설1이 지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평가대상의 사회적 지위의 주 효과가 유의하여(F(1, 141)=35.98, p<.001), 
가설2가 지지되었다. 즉, 참가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공격대상(M=75.05, SD=9.
74)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공격대상(M=71.97, SD=9.70)에게 전위된 공격행동
을 더 크게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
자승화 F p

A (피드백) 1 2679.48 2679.48 35.98 .000***
B (지위) 1  447.18  447.18  6.00   .015*

C (익명성) 1  156.04  156.04  2.22 .139
A×B (피드백×지위) 1  363.39  363.39  4.88  .029*

A×C (피드백×익명성) 1  328.94  328.94  4.42  .037*
B×C (지위×익명성) 1      .88      .88   .01 .914

A×B×C 
(피드백×지위×익명성) 1      .02      .02   .00 .987

S(A×B×C) (오차) 141 10502.02   74.48
전체 149 8205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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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평가 피드백과 평가대상의 사회적 지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 p<.05

그림 1. 평가 피드백과 평가대상의 사회적 지위 간의 상호작용 효과 (평가 점수가 
낮을수록 더 큰 전위된 공격행동을 의미함)

셋째, 평가 피드백과 사회적 지위의 상호작용이 유의함에 따라(F(1, 141)=4.88, 
p<.05) 두 변인 각각의 유의한 주 효과의 해석이 제한될 수 있다. 이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주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표 3에 제시했고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1에 제시
하였다. 그림 1과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중립적 평가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는 공
격대상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M=77.74, SD=8.22) 낮음(M=77.39, SD=7.76)에 
따라 전위된 공격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정적 평가 피드백을 받은 조
건에서는 지위가 높은 공격대상(M=72.44, SD=10.48)보다 지위가 낮은 공격대상
(M=65.91, SD=7.97)에게 유의하게 더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전위된 공격
행동을 더 크게 보였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공격대상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공격대상에게 전위된 공격행동을 더 
크게 보이지만, 중립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은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차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
자승화 F p

B(지위) at A1(중립적 피드백) 1     2.22   2.22 0.02 .877
B(지위) at A2(부정적 피드백) 1   641.67 641.67 6.89   .010*

오차 141 10502.02  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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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위된 공격행동에서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가설 3도 지지
되었다.

표 4. 평가 피드백과 익명성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 p<.05, 

그림 2. 평가 피드백과 익명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 (평가 점수가 낮을수록 더 큰 
전위된 공격행동을 의미함)

넷째,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보다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전위된 공격행
동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 가설 4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지되지 못했
다. 그러나 평가 피드백과 익명성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여(F(1, 141)=4.42, p<.05), 
이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 주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표 4에 제시했고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와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중립적 평가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인지(M=78.00, SD=8.65) 보장이 되지 않
는 상황인지(M=77.13, SD=7.24)에 상관없이 전위된 공격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부정적 평가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M=71.79, SD=10.15)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M=66.90, SD=9.04)에서 유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 평균
자승화 F p

C(익명성) at A1(중립적 피드백) 1 14.33 14.33 0.15 .698
C(익명성) at A2(부정적 피드백) 1 393.00 393.00 4.14  .044*

오차 141 10502.02 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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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전위된 공격행동을 더 크게 보였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보다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전위된 공격행동을 더 크게 보이겠지만, 중립적인 평가 피드백을 받
은 참가자들은 익명성 유무에 따른 전위된 공격행동에서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
로 예상한 가설 5도 지지되었다.

다섯째,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와 익명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와 중립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달리 나타나리라 예상했던 가설 6은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변인간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아 지지되지 못했다. 

Ⅳ.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신이 작성한 에세이에 대한 평가가 중립적 또는 부정적인 상황

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은 타인의 에세이에 대해 익명적이거나 익명적이지 않
은 상황에서 평가하게 하여 전위된 공격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는지를 보고자 
했던 실험 연구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피드백과 지위의 주 효과가 모두 유의했으며,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효
과도 유의했다. 이는 참가자들이 중립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보다 부정적인 피드백
을 받았을 때 전위된 공격을 더 크게 표출하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공격대상보다 낮
은 공격대상에게 전위된 공격이 집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두 변인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중립적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
위에 따라 전위된 공격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부정적 평가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는 지위가 높은 공격대상보다 지위가 낮은 공격대상에게 전위된 공격을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평가 피드백과 익명성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했다. 이는 중립적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 익명성 보장 유무에 따라 전위된 공격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부정
적 평가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보다 익명성이 보장
된 상황에서 전위된 공격을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
면 상호작용보다 더 익명적일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등에서 타인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부정적일 수 있고(예. 악성 댓글),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원인이 전위된 공격을 통
한 공격성 해소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실험의 세 변인간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아,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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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익명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와 중립적인 피드백을 받
았을 때 달리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위된 공
격 실험 절차는 공격의 대상이 공격을 유발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완전히 무고한 
사람을 사용한 절차였다. 미래의 연구에서는 공격 대상이 공격에 대한 사소한 촉발 
단서를 제공하게 되는 상황인 ‘촉발된 전위된 공격(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상황에서 공격대상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익명성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그리고 
세 변인간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한지를 고찰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미래의 연구 과
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위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전위된 공격이 상당히 강한 현상(평균 효과크기 

= +0.54; Marcus-Newhall 등, 2000)이고 직접 공격과 마찬가지로 종국에는 공격
적인 행동(예. 폭력, 차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측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위된 공격의 실체성이 의심받고 있고 또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탐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전위된 공격에 영향을 주는 
공격 대상의 특징요인과 상황적 요인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가치
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되어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점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다. 첫째, 직접 공격성에 대한 몇몇 연구들이 익명성의 영향을 연구한 바는 
있지만, 익명성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에서 최초로 고찰하고 있
어서 그 의의와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강화된 연구 윤리의 영향 
등으로 국내외 모두에서 공격행동 및 전위된 공격행동에 대한 실험연구가 매우 드문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와 익명성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실험 연
구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는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셋째, 학교 현장이나 산업 현장의 인간관계에서 발견되는 특정 형태의 왕따나 집단 
따돌림은 전위된 공격을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전위된 공격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된
다면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즉, 학교의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
로부터 인정받는 동료를 왕따나 집단 따돌림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위된 공격 현상
으로 설명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방책도 이러한 현상의 이해와 설명으로부터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시사되듯이, 익명성을 감소시켜 개개인의 확인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전위된 공격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기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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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적 요인이나 공격대상의 특징 요인처럼 단기간 동안의 변화가 어려운 요인은 전
위된 공격을 감소시키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사용되기는 힘들 수 있지
만 상황적인 요인은 전위된 공격을 낮추는 방안으로서의 즉각적인 효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상호작용이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상호작용 모두에서 
익명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긍정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언급하면서 미래 연구에 대한 제언도 아래에 함께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한 독립변인인 ‘사회적 지위’는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이라는 지위
의 차이로 조작되었는데, 이 사회적 지위의 조작에 “에세이 작성 실력”이 혼입되어 조
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즉, 교수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참가자들이 낮은 
점수를 주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교수가 학생보다 전반적으로 에세이를 더 잘 작성한
다는 고정관념이 작동하여 참가자들이 더 낮은 점수를 주지는 못했을 수 있다는 비판
이 가능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입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진정한 ‘사회적 지
위’ 독립변인의 조작이 종속변인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를 살펴보는 연구 설계를 통
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에세
이에 대한 점수를 낮게 주는 것이 전위된 공격행동의 측정치로서 타당한 것인가에 대
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작성한 에세이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
백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화풀이로 타인의 에세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나쁜 점수
를 준다면 이 행동을 전위된 공격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아래, 에세이에 대한 부
정적인 평가를 종속변인으로 선정했었다. 그러나 미래의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Cherek(1981)의 점수 감산 공격패러다임을 응용한 종속측정치와 같이 좀 더 현실적
이고 타당한 전위된 공격행동의 측정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현실 생활의 전위된 공격행동에 적용할 때 실험실 연구로서 
가지게 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와 같은 실험실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평가 피드백 
등을 제공하여 분노를 유발한 후에 전위된 공격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때
까지 매우 짧은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후에 1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고 퇴근한 후에 집에 도착했을 때 본인을 보고 짖는 개를 
맞이하게 되는 등 전위된 공격을 표출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되는 상황이 대부분이
다. 이렇듯 실험연구에서의 결과가 현실상황에서도 적용 또는 재현될 수 있을지 의문
이고,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전위된 공격에 대한 현장연구의 필요성도 증대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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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위된 공격행동에 대한 연구는 연구의 긴 역사를 무색하게 할 만큼 
미 개척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연구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사회심리학의 중요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기질적 요인, 
상황적 요인, 공격대상의 특성 요인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절변인들이 전위된 공격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또 직접 공격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 미래의 연구가 매
우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Reijntjes등 (2013a)의 연구는 직접 공격이 전위
된 공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 사용된 표집이 청소년 표집이었기 때문에 
성인 표집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재현될 수 있는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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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Evaluation Feedback, Social Status of the 
Target and Anonymity on Displaced Aggression

Lee, Hae-Young   ·   Seok, Dong-Heon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al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evaluation feedback, 

status of aggression target and aggressor's anonymity on displaced aggression. The evaluation 
feedback was manipulated by providing a fake neutral or negative feedback on participants' own 
essay regardless of the excellence of their writings. The status of aggression target was 
manipulated by giving fictitious name and status (professor or student) of the writer of the 
essay which was supposed to be evaluated by participants. Anonymity was manipulated by 
having participants to write down their name on the evaluation material or having participants 
not to give any information about them. The ANOVA results of the study(N=149) revealed the 
significant main effects of the evaluation feedback and social status of the target. That is, 
participants who had the negative feedback showed significantly higher displaced aggression 
than participants who had the neutral feedback. Also, participan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displaced aggression on the target who had low social status than high social status. Two 
significant 2-way interaction effect of the evaluation feedback × social status of the target and 
the evaluation feedback × anonymity were found. That is, participants showed higher displaced 
aggression on the low status target than the high status target only when they received negative 
evaluation feedback. Also, participants showed higher displaced aggression when they 
considered the situation as anonymous than the situation was not anonymous and this was true 
only when they received negative evaluation feedback.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displaced aggression, evaluation feedback, social status, anonymity


